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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강

조되는 것이 승보이다. 승보의 승(僧)은 승가(僧

伽)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 승가라는 단

어는 인도어인 상가(Samgha)를 음역한 말이다.

때문에 한문 글자의 의미 보다는 범어가 지니고

있는의미를살피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상가라는 단어는 교단이나 집단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본래‘밀접한 결합’을 의미하

는 말이었으며, 부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여

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의 일을 결정

하는 정치체제를 이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러한 의미를 소중하게 여겨

서 불교도들의 모임, 혹은 그들의 집단을 승가

라명명한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도시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신

라시대에 시행되고 있었던 화백회의처럼 만장

일치 형식의 협의 내지 의견의 수렴과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처님은 교단을 이끌게 되

면서 바로 도시국가들의 전통적인 통치 방법 중

의하나인승가제도를활용한것이다.

물론 당시는 도시국가에서 전제왕권시대로

전환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족을 통합한 통일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며, 그들은 더욱 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쟁이란 어떠한 명

분이 있던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전제 왕권의 강화와 전제 왕국

의 확장이 빚은 댓가였다. 죽음과 그 희생의 결

과 수립된 왕조들은 왕족의 권력과 부의 팽창을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강제와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

의희생물이되지않을수없었다.

여기서 부처님은 전제왕권의 폐해를 직시하

게 된다. 그것은 강압과 비례하는 인간성의 상

실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고

민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과거 수많은 인도의

부족들이 채택해왔던 공화제에서 희망을 발견

하게 된다. 그것이 상가였으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공화제의 법칙에 따라 승단을

운영하고 대중들을 교화한다면 당신이 꿈꾸던

세상의 건설이 결코 무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승가의 운영 형식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었다.

각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되 공동의 이념

과 약속에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승가

를 한문으로 의역해서는 대중이 화합한다는 의

미의‘화합중(和合衆)’이라풀이했다. 또한상가

의 구성원 각자는 평등했으며, 그렇기에 계급도

통솔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훌륭한 동행자

로서 각자를 격려하고 화합하며 수행에 매진할

뿐이었다.

물론 초기불교시대에 있어서 승가의 구성원

은 주로 비구들이었다. 그러던 것이 비구니의

출가와 함께 2부중이 되며, 야사의 출가로 인해

그의 부모와 아내가 재가자로서 부처님에게 귀

의하게 된다. 여기서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인

도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였으며, 출가자들은 여법하

게 수행하며 스승으로서 재가자들의 귀의를 받

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임무였다. 따라서 상

가는 출가자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으

며, 출가자들중에서도비구들이중심이었다. 

승가가 불교의 세 가지 보배가 된 이유는 승

가가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전진

기지라는 본질적 임무는 보배 이상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승가에 대해 굳

은 신념을 품노라.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능숙

하게 행하며, 올바르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

며, 굳게 행하도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공양

받아야 하며, 존경받아야 한다. 합장해야 할 세

상에서 위없는 복전이니라”(상응부경전12)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이상의 인용문에서 승가의

이상에 대해 굳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평등과 자유, 생명의 존엄성 호지와 자비

의 확산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한

불변의 신념이었다. 동시에 그들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가는 도정 속에서 취하게 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용문에서 말하는 승가는

비구를 지칭하는 것이며, 확대해석하면 2부중

인비구와비구니를가리키는것이다. 

<별역잡아함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

운 일 중의 하나가 출가임을 밝히고 있다. 부처

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천인

이 찾아와 나눈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이 나를

화나게할때참아내기어렵고/ 가난하고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곤경에 빠져서

계율을 지키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

를누리면서애욕을끊고출가하기어렵다.”

<본지상임논설위원∙불교학박사>

삼보이야기(4)-승가

화합∙격려하며 수행하는‘동행자’

비구중심…점차 비구니로 확산

불교 이전의 인도 사상계의 양대 조류는 유리론적(唯理論的) 관념론과 요

소론적(要素論的) 유물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존재의 본질을 물질로

보는 유물사상과 오늘날 신본주의를 근본으로 삼는 서양의 종교사상을 다 포

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논리에는 유일신의 인격적 섭리에서 전변

분화한 현상계가 명과 무명, 선과 악의 근원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적 물질의 요소가 유기적 생명체의 정신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성

도갖고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삼계유심 심조만유(三界唯心 心造萬有:3계에는

마음 뿐이니, 마음이 일체 현상을 만든다)의 마음 도리에서는 모순과 불합리

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한량 없는 광

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망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여

일심이라하고진여법계라고하며진여자성이라고도합니다.

불교의 근본목적은 일체법의 근본인 마음을 밝혀서 진여자성을 보는 명심

견성(明心見性:마음을 밝혀 자성을 본다)에 있습니다. 때문에 본래 청정한 나

의 자성을 보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성취하여 우주와 하나되는 일심(一心)을

얻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돈황본 단경>에서 육조 혜능스님께서는“일체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는데 어찌 자기 마음 가운데를 좇아서 단박에 진여본성을 보지 않

는가? <보살계경>에 이르되 나의 본원자성이 청정하다고 하니, 마음을 알아

성품을보면모두불도를이루어다시본래마음을얻는다.”라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화두선이라는 좋은 방편

이 있습니다. 화두선은 불교의 공부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개발해 냈지요.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고 소소영영(昭

昭��)한 마음의 당체를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두란 의심입니다. 화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고, 부처와 조사를 의심하는

것이며, 또한 법계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큰 의심이 큰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

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다 풀리면

세상이다내것이되는것입니다. 

선은자기주체를세우는것입니다. 화두또한자기를밝히는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선이어렵다며안할려고합니다. 절에서도신도들이선을어려워하니까

기도, 염불같은걸로포교한다고하는데, 어려우나쉬우나선은해야합니다.  

자기 주체를 세우는 가르침을 뺀 불교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은

누가 뭐래도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

人心 見性成佛)이에요.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전거(典據)를 대라고 하는데, 선

의 근원인 삼처전심(三處傳心)은 <선문경>에 나옵니다. 화두참선을 하기 위

해서는 삼라만상이 왜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학적, 철학적 바탕도 있

어야 화두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근본이 마음인가’라는 원리를 안 뒤에 참선

을해야해요. 

성철선사께서 백일법문을 하셨는데, 모두 교학의 핵심인 중도(中道)를 말

씀하셨습니다. 화엄, 천태, 화두 드는 법, 과학 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좌

들로하여금선을이해하도록하기위해서백일법문을하신겁니다. 

선 수행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식을 찾

아 떠나는 만행은 선가의 불문율이에요. 몽산선사께서는 반드시 견성하고 문

자에도 밝은, 종설(宗說)에도 능통한 대종장(大宗匠)을 찾아 단련하여 법기를

이룰 것이요, 조금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행해(行解)가

상응해야함을조사스님들이역설하신것입니다.

“믿음 견고하면

단박에 깨달아

거두고 놓음

한결 같아라”

종 성 스님
(임제선원조실)

◇종성스님은‘화두선이바른길’임을힘주어강조한다.

화두는 나∙부처∙조사에 대한 의심

큰 의심은 큰 진리 보게하니

다 풀리고 나면 세상의 주인은 나

간(肝)
지지리리산산자자락락 신신비비의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
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자료신청:055) 963-9583∙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생방송 좋은아침”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

간 염
지방간
간경화

...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02)556-5590, 5542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

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당신도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031-336-3734∙3735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혐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퇴마승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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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를지냈던인암(忍庵)스님. 

보기에 따라서는 인암 스님을 애사(愛寺) 스님

혹은그반대스님이라고할수가있을것이다. 

종단 정화 후, 효봉(曉峰) 스님의 제자 구산(九

山)스님이 송광사 삼일암(三日庵) 조실로 모셔질

때였다. 반대측에서 맨 앞에 나선 스님으로 인암

스님을 꼽는다고 전해 들었다. 허나 송광사의 정

화대중은전혀다툼이없이한절안에서동주(同

住)하여정화의모범적인사례사찰로손꼽힌다. 

이것은 당시 송광사 어른이신 취봉(翠峰)스님

의공으로알려져있다. 왜냐하면취봉스님이부

휴(浮休)선사 이후 풍암(風巖)스님 문도가 송광

사를 400여 년 간 지켜온 문중의 수장이신데 그

냥 말없이 타 문중을 받아들여 삼일암 조실로 모

셨기때문이다. 

취봉스님은풍암스님의후손이다. 

법정(法頂)스님은 풍암 스님 후손의 수장인 취

봉 스님을 일컬어서 가장 훌륭한 스님의 한 분으

로 칭송하는데 붓을 아끼지 않으셨다. 참으로 요

즘에보기힘든스님의청정한자취라고.

나는 취봉 스님의, 호수와 같이 평온하고 조용

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추억하는 자체가

큰즐거움이다.  

예나 지금이나‘송광사 스님은 매가리가 없는

스님’이라고 한다. 외부에서 기백이 없어 보이는

송광사 스님들을 평한 말이다. 보조국사의 목우

(牧牛) 가풍 때문일까. 혹은 조계산 산수(山水) 때

문일까. 송광사에 들어오면 펄펄 날뛰는 장정(壯

丁)도 순한 양이 되어버린다. 허나 인암 스님의

경우는예외로대단한열정이불타고있었다. 

송광사 스님은 염불도 썩 잘하는 편이 못되어

제방에서, 염불을 못하는 스님은 송광사 스님이

라고할정도이다. 염불을잘하는스님이왜드물

까. 그것은 송광사 분위기가 선(禪)수행 위주 도

량이다 보니, 행자 때부터 염불을 뒷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하였다. 

스무해전의일이다. 방장구산스님당시에는

창법으로 조금 길게 빼어 소리를 내 예불을 올려

도꾸중을들었다. 

“왜 그렇게 길게 염불 소리를 빼냐? 아----

어---하고 소리만 빼는 건 뜻을 생각 안한 게

야. 염불은그냥뜻만생각하고간절히하면되는

데 그렇게 길게 늘바리(느림보의 사투리)로 염불

소리를뺄필요가있느냐?”

이런 법문이 있는 날에는 조석 예불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지금도 보면 해인사 예불보다 빠

른것이송광사예불이다. 

염불을 못한다는 송광사 스님의 경우와 달리

인암스님은범성(梵聲)도좋았다고기억된다. 

인암 스님을 처음 뵈온 것은 행자 시절 노스님

의 방에 장작불을 지피러 다닐 무렵이었다. 스님

의 거처는 도량의 서쪽 도성당(道成堂) 가운뎃

방이었다. 

당시 송광사 공양방 아랫목 어간 자리에는 노

스님이꽉찼다. 

임경당(�鏡堂)에는 향봉(香峰)스님과 취봉 스

님이 계셨고, 차안당(遮眼堂) 학산(鶴山)스님, 법

성료의해월(海月)스님, 도성당의성공(性空)스님

등. 방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서 여섯, 일곱 분이

었다. 물론 다같이 한 산중에 계신 것은 아니었

다. 이스님이출타하였을때에는저스님이들어

오시고 저 스님이 들어오시면 이 스님이 출타하

고한것이다. 

그 아래로 지금 방장이신 보성(菩成) 스님, 회

주이신법흥(法興) 스님의자리였으니, 웬만한스

님은어간자리에발을붙이지못할정도였다. 

인암 스님은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신 탓으로

지팡이를 짚었는데 마지막 열반하실 때까지 그

러하였다. 스님은 기력이 좋고 공양도 아주 잘하

신 편이었다. 특히 말을 재미있게 잘 하셨다. 송

광사안내라면 인암스님이으뜸일것이다. 

열반에 드신 78세 무렵까지 송광사 안내를 빼

놓지않았다. 아마득음(得音)의경지가아니신가

할정도였다. 누가스님의방문밖에서, 

“스님, 안내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워있다가도

곧 아픈 노구(�軀)를 털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

고안내를신나게하신것을자주보았다. 

어떤 참배객은 이런 경우도 있다. 아예 송광사

오기전부터 인암 스님의 안내를 받기로 작정하

였다. 그랬는데 만약 스님이 출타하고 자리에 계

시지않으면큰낭패처럼여겼다. 다른사람이성

의껏 안내를 해도 스님의 안내를 받지 못한 참배

객은맥빠진모습을감출수없었다.     <송광사>

그림∙문병성

재밌고 구수하게 송광사 안내

78세 열반때까지 빼놓지 않고 계속

인암스님(上)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선은 바로 마음의 도리를 실제로 깨닫는 진리요, 활발발하게 살아서 행동

하는 활선(活禪)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나 관념에 떨어지면 그 순간 선은

이미 선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선을 중국불교의 한 지류로 알고 있는데 그렇

지 않아요. 부처님의 뜻을 가장 올곧게 이은 분들이 바로 조사 스님들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선지식은 성철선사, 향곡선사, 서옹선사를 들 수 있

을 것입니다. 성철선사는 내외전에 두루 해박했어요. <선문정로(禪門正路)>

<한국불교의 법맥> <본지풍광(本地風光)>을 펴내셨는데, 참선 수행자의 필

독서로꼽을만합니다.

화두를 성성적적한 마음에다 두고서 나가되 정념과 망심이 끊어진 곳에 이

르러서 홀연히 의심을 타파하면, 마치 깜깜한 밤중에 태양이 솟아 올라 환하

게 비추듯이 자기의 본래면목이 드러나서 견성 정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의 요체를 영가스님은“성성적적은 옳고 어지러운 생각이 성성

하면 그르다. 적적성성하면 옳고 깜깜한 공에 떨어져 고요한 것은 그르다.”<

영가집>고했습니다.

화두를 실참해 견성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

오하여 지견이 열렸다 하더라도 잠자는 꿈속에서 경계에 맞닥뜨려 암흑을 다

스리지 못하면, 이는 망상연기(妄想緣起), 생멸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는 꿈속에서나 깨어있을 때나 한결같이 막다른 경계를 넘어서야 견성임을 역

대의조사스님들은설하고있습니다. 

불자님들은‘불교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더구나 선법문을 듣는 것은 즐기면서‘선법문은 어려워서 들어도 모른다’

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려움도 없고 쉬운 것도 없는 것이 불교이고 선

인데, 그 어렵다는 생각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알면 모두 다

해탈 성불했겠지요. 그런데 모두 성불을 못하잖아요? 어렵고 모르는 가운데

그걸알려고애쓰다보면어느날갑자기터지는것이참도리입니다. 

중국영명(永明)선사가저술한<유심결>에이런구절이있습니다. “듣고믿

지 않아도 부처의 종자를 맺을 인연을 갖는 것이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복이 인천을 덮을 만하다. 성불하는 바른 인연을 버리지 않고 믿고 배워서

이루는 사람의 공덕을 어찌 능히 헤아릴 수 있으리.”듣기만 해도 성불의 씨

앗이 되고 배우기만 해도 그 복이 무량하다는데 공부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아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은 법문을 듣거나

책을 볼 때면 이 구절을 잘 기억해서 어렵다는 함정에 빠

지지말고정진하길바랍니다. 

권제중생조속귀의불법(勸諸衆生早速歸依佛法)

모든중생이조속히불법에귀의하기를권하노라

절규세간인류중(絶叫世間人類衆) 영위급급지위생(營爲汲汲只爲生)

연이하사사문입(然而何事死門入) 도재이심신불성(都在爾心信不成)

온세상인류에게간절히외치노니

그대들바쁘게경영하는것은오직살고자함이로다.

그러면서어찌하여마침내는죽는문에들어가니

이모든어리석음이그대마음을믿지않기때문이네.

일야부침각각사(日夜浮沈刻刻死) 성전활로대개문(聖傳活路大開門)

폐지일어일심자(蔽之一語一心字) 이간공부수복번(�簡工夫手覆飜)

낮과밤에떴다잠겼다시시각각죽어가니

부처님께서전하신살아나는길엔대문활짝열렸네.

천언만어폐지하여한마디로마음이니

쉽고간단한공부가손뒤집기같네.

신견수증돈초오(信堅遂證頓超悟) 불멸장생안락궁(不滅長生安�宮)

무진무궁삼세제(無盡無窮三世際) 일여수방영화통(一如收放永和通)

믿음만견고하면단박에깨달음을증득하니

죽지않고길이사는안락궁이여기로세.

무궁무진토록삼세의시공따라

거두고놓음이한결같아길이평화통하였네. 

정리=박봉영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기자 jwpark@buddhapia.com

“학의 형상, 도인의 거동 티없이 맑으시니 한

벌 누더기에 빛을 싸고 운수로 살아가네. 하늘

과 땅 할파(喝破)하니 바람 우뢰 치달리고 범부

성인뛰어넘어바른법을행하도다.”

종성 스님을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제자 법

현스님이쓴경찬문의일부다.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으로부터 92년 부처님

오신날“부촉정법 제산장실(付囑正法 濟山丈

室;불조의 정법을 제산 장실에게 부촉함)”이라

는 전법문을 받은 종성 스님. 그는 평생을 오로

지 화두 들고 정진해 온 수행 납자다. 돈오돈수

(頓悟頓修)라야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한국불교의 법맥은 태고보우국사로부터 시작

됐다는신념을갖고있다. 

큰 절에 있을만 하건만, 바른 길이 아니다 싶

으면 거침없이 나무라는 곧은 성격 탓에 자신

에게는 토굴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소탈한

선지식이다. 또한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찾아오는 불자들과 후학들을 물리지

않고 선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방편을 내지 않

는 정통 화두선을 고집하는 한 점 흐트러짐 없

는 수행자의 모습은 많은 수좌들의 사표가 되

고있다. 

193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종성 스님은

68년 서옹스님 문하에서 득도했다. 72년 조계

종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된 서옹스님을 따라 서

울 상도동 백운암에서 원주 겸 주지로 있다가

93년 관악산 기슭의 서울 봉천동에 임제선원

을개원해수행정진하고있다. 

평생 화두선만 고집해온 수행납자

기자가 본 종성 스님

◇제자 법
현스님과 선
문답을 나누
는 종성스님
(오른쪽).

禪은 자기 주체를 세우는 것

관념에 떨어지는 순간 놓치죠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심장마비∙협심증∙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고혈압환자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악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흉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
(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

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

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

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

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

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

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

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백 중 기 도 안 내

8월 12일(음 7월 15일)은

백중으로 불교계에서는 우란

분절이라고도 하며 효사상을

일깨우는 뜻깊은 명절입니다.

백중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는 선망 혹은 현세 부모 등 조

상을 위한 천도제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

의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

원합니다.

� 기도입재 : 2003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3년 8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문 의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281

02)855-2834

주지 : 상원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 명 사


